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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물가안정프로젝트’할인판매 홈플러스가고물가타파를위해 ‘2024물가안정프로젝트’할인행사를진행한다.사진은홈플러스서

울메가푸드마켓강서점에서물가안정프로젝트를소개하는모습. <홈플러스제공>

로또 30번과 45번 공이 지난해 로또

추첨에서 최다 당첨번호 출현 횟수를

기록하며2023년행운의숫자로등극했

다.또,자동당첨이지난해전체1등당

첨자의70%를넘은것으로나타났다.

광주매일신문이 동행복권 당첨결과

데이타를토대로지난해(2023년)로또당

첨번호횟수와홀짝통계, 1등 총 당첨인

원등을분석해봤다.

3일 동행복권의 로또당첨번호 통계

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로또 추첨

은 1049회(1월7일)추첨을시작으로지

난주 1100회(12월30일)까지 총 52차례

진행됐다.

이가운데1년동안당첨번호로가장

많이 나온 공은 30번과 45번으로 각 12

차례씩 뽑혔다. 이는 보너스번호를 제

외한 당첨번호 출현 횟수로 로또 45개

추첨볼중최다출현기록이다.두숫자

모두하반기보다상반기에출현횟수가

더높았다.총 12회출현중상반기에만

30번공은 7회, 45번 공은 8회의 출현횟

수를 기록했다.

이어 지난해 당첨번호 최다 출현횟

수 2위는 11차례씩 뽑힌 22번과 35번이

다. 다음으로 10차례씩 나온 6번과 18

번, 23번, 38번, 40번이 그 뒤를 이었다.

보너스번호까지 포함한 최다 출현

횟수에서도30번과45번공이1위다.두

숫자 모두 지난해 보너스번호를 포함

한 출현 횟수는 총 13차례로 이는 45개

공통틀어서가장많은기록이다.

◇존재감없는로또번호는?

반면, 지난해 좀처럼 나오지 못한 번

호들도있다.이들공은2번과5번,9번,25

번, 39번으로 보너스번호를 포함해 3회

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.특히 2번

공은1071회에서만당첨번호로뽑히며,1

년간출현횟수가단한차례로기록됐다.

◇짝수>홀수

1등 당첨번호 홀짝통계에서는 짝수

번호가 홀수 번호보다 더 많이 뽑힌 것

으로 나타났다.

지난해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로 뽑

힌 총 312개의 당첨번호를 분석해보면

짝수 번호는 총 163개로 출현률 52.2%

를 보이며, 총 149개(출현률 47.8%)가

뽑힌홀수번호기록을앞섰다.

◇광산구1등당첨자최다…총11명

지난해 광주지역 로또 1등 당첨자는

광산구 판매점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

다. 2023년 광주 로또 1등 당첨인 수는

총 21명으로,이가운데광산구소재판

매점에서총11명이 1등당첨의행운을

가져갔다. 다음으로 구별로 동구 4명,

서구3명,남구2명이며,북구는1명의1

등당첨자를기록했다. 1등 당첨인 총 2

1명의 로또 구매 방식은 자동이 14개로

가장 많았고,반자동과수동구매는각

각1개,6개다. /양시원기자

로또행운의숫자는뱛30뱚45뱛

지난해각12차례씩당첨번호뽑혀…최다출현2위는22·35번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콘진원)은

3일 ‘202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

석 보고서’를발간했다.

이번 보고서는 국내 콘텐츠산업 11

개 분야 1천500개 사업체의 실태조사

와 159개 상장사 자료 분석을 통해 매

출·수출·고용 등 주요 산업규모를 포

함한 2023년 상반기 주요 동향을 분석

했다.

지난해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

출액은전년동기대비 2.5%증가한약

69조3천억원으로 파악됐다. 코로나19

영향으로부터회복하는추세가이어지

며 ▲음악(15.2%) ▲영화(12.3%) 산업

이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했다.▲애

니메이션(8.6%) ▲만화(6.0%) 산업의

매출상승도두드러졌다.

음악산업은 케이팝 팬덤 중심의 실

물 음반 시장 활성화와 포토카드·화보

집등관련상품수집증가로대형엔터

테인먼트사중심의성장이돋보였다.

반면, 영화산업의 매출액 증가는 전

년대비올상반기개봉작수가늘어발

생한 것으로, 매출 규모는 코로나19이

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

났다.

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

기대비 1.3%증가한약 53억9천만달러

로파악됐다.

특히 ▲만화(71.3%) ▲출판(31.7%)

▲음악(29.2%) 산업 수출이 크게 증가

하며 국내 콘텐츠산업의 수출 규모 확

대를견인했다.

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

동기 대비 0.5% 감소한 61만7천여명으

로파악됐다.

▲애니메이션(6.9%) ▲만화(5.1%)

분야의 종사자는 증가했으나, ▲영화

(-4.9%) ▲방송(-3.2%)은 감소한 것으

로 나타났다. 그 외 산업은 전년 동기

대비큰변화가없었다. /양시원기자

“국내콘텐츠산업매출·수출뛰었다”
콘진원,작년상반기동향분석븣전년比각각2.5%·1.3%↑

광주은행은3일 “2024년 갑진년 새해

를 맞아 ‘KJB햇살론뱅크(비대면)’ 실

행 고객을 대상으로 1년 이자 또는 첫

달이자지원혜택을제공하는 ‘Wa! 광

주 와뱅크가 대출이자 쏜다’ 이벤트를

진행한다”고밝혔다.

이벤트는 2월29일까지 진행되며, 해

당 기간 내 비대면으로 KJB햇살론뱅

크를 실행하고, 추첨일 전일까지 해당

상품연체이력없이이자를성실상환

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연간

이자또는첫달이자를제공한다.

연간 이자 지원 이벤트는 11월29일

추첨을통해1명을선정해1년(12개월)

이자를지원할예정이다.

첫달이자지원이벤트는 3월15일에

1차 추첨(100명)과 4월15일에 2차 추첨

(100명)을 통해 총 200명에게 첫 달 이

자를지원하는등총201명에게행운의

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.

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 1차 추첨 대

상자는1월대출실행고객대상이며, 2

차 추첨 대상자는 2월 대출 실행 고객

대상이다.

이벤트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, 추첨

및 지급 조건은 ▲KJB햇살론뱅크(비

대면)실행▲성실상환고객(1일 이상

연체 발생 시 대상 제외)▲마케팅동의

필수조건이다.단,지급일전해당상품

전액상환시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.

광주은행 변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

은 “광주은행의 새로운 스마트뱅킹인

‘광주Wa뱅크’ 출시와 더불어 최근 고

금리 시기에 고객님들의 대출이자 부

담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이번 이벤

트를준비했다”며뷺고객들이실질적인

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

를제공하겠다뷻고말했다. /임채만기자

光銀,KJB햇살론뱅크이벤트

연이자또는첫달이자지원

새해벽두광주·전남소상공경기전망어둡다

불경기로 인한 소비 감소 속 광주·전

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가 침체

속에서쉽사리벗어나지못하고있다.

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

‘2023년 1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

사 결과’에따르면이달광주·전남소상

공인의 전망 경기지수(BSI)는 84.1·71.1

로 전월 대비 각각 5.3포인트(p)·13.2p

하락했다.

광주·전남소상공인전망BSI는추석

이있었던지난해9월(광주100.9·전남1

00.4) 기준치를 상회한 뒤 감소 전환, 10

월부터 이달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

지속했다. 특히 이달 전남의 소상공인

전망BSI는전국 17개시·도중가장낮

을뿐만아니라전월대비낙폭또한전

국에서 가장 컸다. BSI는 100 이상이면

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

고,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느끼는 업

체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.

지역 전통시장 경기도 바닥을 기고

있다. 이달 광주·전남 전통시장 전망 B

SI는59.2·77.0으로 집계,한달전보다각

각 16.3p·2.6p 떨어졌다.광주·전남전통

시장전망BSI하락은지난해 12월부터

이달까지두달연속지속됐다.

이달 광주 전통시장 전망 BSI는 전국

에서가장낮았다.하락폭또한세종(-17

.3p)에이어17개시·도중두번째로컸다.

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

화에는소비감소영향이가장컸다.

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이달 경기전

망 악화 사유(복수 응답)로 ‘경기침체

로 인한 소비 감소’를 각각 48.1%·39.3%

꼽았다. 이어 ‘날씨·방학 등 계절적 요

인’(34.1%·36.2%), ‘유동 인구·고객 감

소’(14.2%·28.7%) 등의 순으로 높은 비

중을차지했다.

앞서 지난해 12월 광주·전남 소상공

인과전통시장의체감경기도동시에악

화했다. 지난달 광주·전남 소상공인의

체감BSI는 62.4·54.1로 전달보다 각각 2

.6p·13.3p 내리며,지난해10월부터석달

연속하락했다.같은달광주·전남전통

시장의 체감 BSI도 40.8·46.1로 한 달 전

보다 22.5p·19.7p나 내렸다.

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

화 이유(복수 응답) 역시 경기침체로

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.5%, 42.2%로

가장많이뽑혔다. /양시원기자

이달BSI市5.3p·道 13.2p↓…낙폭전남전국 ‘최대’

전통시장전망도동반악화…광주BSI전국가장낮아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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